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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를 퇴출시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흘렀다. IMF 극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개혁이 단행됐

고,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5대재벌을 비롯한 3 0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 금융, 재벌, 언론, 노동 등 IMF 6대 원흉들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된 것과는 다르게 여타부문에 대한 개혁과 구

조조정은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5대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은 처음 오너들의 반발과 소극적 대응으로 지지부진하더니 이제는 노동자

들의「터무니없고」「허무맹랑한」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재벌-관료-금융 유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또다른 부실을 잉태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노동부문은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에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첨병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더이상

극성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지역갈등까지 끌어들여 국가산업을

「아르헨티나」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정치와 언론은 아직까지 개혁이나 구조조정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에서 살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권은 수억원 수천만원을 꿀꺽 삼키고서도 뻔뻔스럽게 정치탄압이니 지역차별이니를 외치는가

하면, IMF의 전도사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지역차별로 탈바꿈시켜「갱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TV는 아직도 사랑놀음과 지역갈등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고, 신문들은

투기꾼의 앞잡이를 넘어 지역갈등 조장에 기득권층의 개혁저항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무디스 및 S & P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1 - 2단계 상향조정했거나 그럴 움직임을 보

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아니올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답이 아닌가 한다. 개혁과 구조

조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부담도 감내하지 않겠다는「이중성」은 과거를 반성할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정부부서나 관료조직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IMF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효율

화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직무이고 지상과제이건만, 자리보신과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나머지 정

책대안을 개발·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는「나몰라라」로 끝이다.  산업자원부가그 대표적인 부서이다.

필자가 화학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이 산자부 기초소재과 및 생물화학과

에 화학저널을 다량 배포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모기업은 스스로 구독료를 지불할테니 산자부에 화

학저널 3 0 - 4 0부를 정기적으로 배포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해당국이나 과 담당자들이 화학산업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푸념인 것이다.

하지만, 화학산업을 세계 정상으로 육성하겠다는 열정은 고사하고, 화학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는

터에 전문지 몇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화학저널 창간 8년이 넘었건만 유료구독은 말할 것도 없고, 8년동안 무료구독에 돌아온 것은「광고

를 게재하지 말라」는 압력이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말이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빚잔치가 I M F의 주범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 및 중앙부서 관료들의 무사안

일과 부정부패도 국가경제를 망친 종범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치기는커

녕 철밥통을 앞세워 국가경제를 망치는데 여념이 없으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아가 D J의 개혁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란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추진한다는 D J의 정치철학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토양이 너무 박약하

다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 위기에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가격카르텔을 용인함으로써 화학산업을 망친 장본인들은 왜 승승장구하는 것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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